
학습 지도안 (고급) 

1. 학습 단원 : 한인들의 미 대륙및 해외로의 진출                                                                                                         

2. 학습 목표 : 미주 및 해외이민의 역사와 중요독립운동가를 배운다.                                                               

3. 학습 평가 : 학습 후 한인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이해한다. 

4. 교수 및 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과 유의점 

도입 

❖ 1900 년대 초 한민족이 어느나라, 어느대륙으로 이주 

하였는지 지도에서 확인하며 이야기 해본다. 

➢ 미 대륙-서부의 샌프란시스코와 동부의 워싱턴 D.C 지역 

➢ 중남미-멕시코, 쿠바      

➢ 중국-상해와 만주 지역 

➢ 러시아-연해주 지역 

10 분 

 

세계 전도 

 

한민족 해외 이민도표  

 

전개 

❖ 한인들의 미대륙 진출 

➢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한인들의 미본토 

진출의 관문역활  

➢ 워싱턴 D.C 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정치적 망명가들과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중심   

❖ 한인들의 중남미 이주 

➢ 멕시코 : 1905 년 4 월 4 일 1,033 명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애니깽)농장으로의  대규모 노동이민 

➢ 쿠바 : 1921 년 한인 288 명이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함으로 시작. 설탕 농장 및 도시 지역 노동자로 

일하게 되어짐. 

❖ 남.북미 대륙 이외의 대표 한인 동포사회 

➢ 중국 : 만주지역의 활발한 독립운동.상해에 임시정부수립. 

➢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자치구를 형성하여 민족교육,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어짐. 

40 분 

 

     

미주 각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사진. 

남미 대륙의 초기 노동 

사진과 상해 임시정부, 

도산 안창호 선생 자료 

 

정리 

❖ 민족의식을 잊지 않았던 대표적인 해외 독립운동가 

➢ 백범 김구 : 1919 년 세워진 중국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 

이봉창, 윤봉길의사등의 독립투쟁  계획 및 지원   

➢ 도산 안창호 : 미주지역에서 한인들의 단결과 계몽활동.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 등 민족단체 설립 

 

10 분 

 

백범과 도산의 동영상을 

보고 지금의 나라면 독립을 

위해 어떤일들을 했을까 

상상해 본다.  



 

교사용 지도 자료 

 

   
 

 

1.한민족 해외 이주의 개요 

175 개국 720 만으로 추정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시작은 1900 년대 초 시작되었다.  

해외동포들은 정치, 경제, 사회, 언어/문화 등이 서로 다른 생활권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홍익인간’이라는   

공동 이념이 있으며 한국말과 한글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해외 동포에 있어서 모국의 문화와 언어는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2. 한인들의 미 대륙 진출 

 초기 하와이에 이민을 온 약 7 천 명 중 5 천여 명의 조선인들은 국내의 불안정한 정치·경제 문제, 비싼 

선박운임 등으로 미국에 남았다. 그중 약 1 천 명은 미국 본토의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그리고 워싱턴주로 

이주하였다.  

❖ 샌프란시스코 -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본토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 (1883 년 한인 외교 사절단 보빙 

사(報聘使)가 최초로 도착한 미국의 도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 시발점이 된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던 도시이다. 미주 조선 망명자들의 구심점 역활을 한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와 한인 이민자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신한민보(新韓 民報)가 만들어진 

곳이며, 도산 안창호 선생이 최초로 흥사단(興士團)을 창단한 도시이기도 하다. 



❖ 필라델피아 / 워싱턴 D.C – 유학생과 정치 망명자들이 중심이 된 외교독립운동의 중심지역. 1919 년 4 월 

필라델피아지역에서는 애국지사들의 독립선언과 시가행진이 있었으며 1942 년 워싱턴 D.C 에서 열린 한인 

자유 대회에서는 미 의회에 조선이 독립국임을 주장하는 독립청원서가 채택되었다. 

 

3. 중남미 대륙 

❖ 멕시코 한인 이민 : 1905 년 4 월 4 일에 1,033 명의 한인이 인천항을 떠나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애니깽 농장의 계약노동자로 가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재이동한 한인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본격적 한인사회 형성되었으며 한글학교, 교회등이 세워지게 되었다.   

 

# 애니깽 또는 ‘에네켄’- 높이 1∼1.5m, 너비 30∼40 ㎝의 잎사귀를 가진 선인장의 일종으로,  

한 나무에 보통 50∼100 개 정도의 잎이 뭉쳐져 있다. 애니깽 잎을 잘라서 으깨면 흰 실타래가 되는데  

이것을 묶으면 튼튼한 로프가 되어진다. 

 

❖ 쿠바 한인 이민 : 멕시코 한인들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1921 년 3 월 쿠바로 재이주 (290 명)하게 된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국제 사탕수수 가격의 폭락으로 인하여 한인 이주노동자들이 저소득 도시노동자들이 

되어지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한인 집성촌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후에 쿠바 사회로 동화되어 한인사회는 

지속 되어지지 못한 이민역사를 가지고 있다. 

 

4. 러시아와 중국지역 

❖ 러시아  : 척박한 땅에서 처음으로 논농사 개척. 자치구를  형성하여 민족교육,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어진 지역이다.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를 개척할 목적으로 한인의 이주를 허가하였다. 이에 초기 러시아 

정착 한인들은 정부가 준 토지를 경작하거나 황무지 등을 개간하였다. 연해주에는 8 만 명이 넘는 한인이 

모여 살았으며 100 여 개에 이르는 신한촌을 세웠다. 일제 침략기 끊임없이 자치 기구를 만들고 학교를 

세워 민족 의식을 불어넣는등 을사조약 이후 연해주 지역은 국권 회복을 위한 무장 투쟁의 중심지가 

되어졌다. 

 

❖ 중국 : 1910 년 무렵 간도를 비롯한 만주 지역에 한인 20 만명이 거주하였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이주해 온 의병과 애국 계몽 독립운동가들은 서전서숙, 대전중학등  

              학교를 세워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였고, 특히 상하이 지역은  

              1919 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백범김구 선생, 윤봉길의사등이 활동하는 해외  

              독립투쟁의 중심이 되어졌다. 임시정부는 독립투쟁을 위한 광복군을 구성하는등 일제 침략기  

              동안 해외망명정부로서의 역활을 담당하였다. 중국의 한인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910 년에 22 만 명에 달하였고 1930 년에는 60 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5. 해외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 백범 김구  



1905 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자주권이 박탈당하자, 을사늑약(을사조약) 폐기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황해도 서명 의숙과 안악의 양산 학교, 면학회 사범 강습소, 재령의 보강 학교 등에서 교육 활동과 

계몽 운동에 전념하였다. 1908 년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에 가입하여 황해도 간부로 활동하였고, 1911 년 

일제가 신민회를 탄압할 때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 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경무국장에 임명되었다. 또 신한 청년단에 참여하였고, 1922 년에는 한국 노병회를 

조직하여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1931 년에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李奉昌, 1900~1932) 의사의 

동경 의거, 윤봉길(尹奉吉, 1908~1932) 의사의 홍코우 공원 의거 등을 지휘하였다. 후에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어진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Wg9QlCE8w  

[백범 김구 영원한 이야기-5 분] 

 
https://www.youtube.com/watch?v=Zs1nv3Gi8I0  

[무한도전: 김구와 윤봉길 위대한 유산 – 8 분] 

❖ 도산 안창호 

1900 년대 초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대한인공립협회(大韓人共立協會)를 설립하고 

『공립신보(共立新報)』를 창간하여 동포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계몽에 힘썼다.  1905 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귀국하여 양기탁, 신채호 등과 함께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新民會)를 결성하였다. 독립을 위해 당장 시급한 

일이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평양에 대성 학교(大成學校)를 설립하고 애국 청년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였다. 1911 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인국민회의 활동에 참여하였고, 1913 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족의 부흥을 위해 활동할 흥사단(興士團)을 결성하였다. 1919 년 3⋅1 운동 이후에는 상해 임시 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하여, 각 지역 독립운동가들을 상해로 소집해서 임시 정부를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윤봉길 의사의 폭탄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 서대문 형무소와 대전 형무소에서 실형을 

살았고, 가출옥 뒤에 1937 년에 동우회 사건(同友會事件)으로 다시 붙잡혔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이듬해 

경성 대학 부속 병원에서 간경화증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학생평가 문제 

  

1. 한국 이민선조들이 미국 본토로 들어오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항구도시의 이름은?샌프란시스코 

2. 이민 역사 초기에는 한인 집성촌도 이루며 모여 살았으나 점차 한인 동포사회가 사라져 

          지금은 그 나라 문화에 동화되어버린 한인 이민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쿠바 

3. 척박한 땅이었으나 한인들이 경작을 성공시키고, 후에 무장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어진 지역은 

어디일까요?   러시아 연해주 지역  

4. 다음중 일제 침략기에 임시정부가 세워져있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1) 샌프란시스코        2)상하이     3)워싱턴 D.C               4)도쿄 

5.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윤봉길, 안창호 의사등의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지원한 독립운동가는?백범_______ 

6. 도산 안창호선생이 민족부흥, 독립운동을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단체이름은? 흥사단  

 

 

https://www.youtube.com/watch?v=VtWg9QlCE8w
https://www.youtube.com/watch?v=Zs1nv3Gi8I0


참고 단어 
• 선조  ancestors, (formal) forebears, (formal) forefathers 

• 본토 the mainland 

• 초기  beginning, the early part 

• 항구  port, harbor 

• 집성촌 village clanique 

• 임시정부 provisional government 

• 침략 invasion, aggression, invade 

• 지원 support 

• 척박하다  1. (토양이) barren, infertile, sterile     2. (여건이) poor 

• 경작 cultivation, cultivate, farm, till 

• 무장 armed 

• 근거지 base 

• 부흥 revival 

• 망명가 (political) asylum, exile, Refugee 

• 진출 Advance, go  

• 대규모 massive scale 

• 노동 labor 

• 형성하다 form, build 

• 연해주 Maritime Province of Russia  

• 개척하다  Cultivate 

• 자치구 Autonomous districts 

• 단결 Unite 

• 계몽 Enlightenment 

• 투쟁 Fight 

• 격려 Encouragement 

• 지원 Support 

 

자료출처 

• 구한말 한인 하와이 이민 (오인환·공정자,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 하와이 이민 100 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덕희, 중앙 MampB, 2003) 

• 재미한인오십년사 (김원용, Reedley Califonia, 1959) 

• 하와이 이민 다큐멘터리 기획 이민 108 년 - 미주중앙일보 2003 년 특별기획 

•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와 나 - 2016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